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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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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B시와 K 지역 소재의 3개 간호
대학에 재학 중인 232명이었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5월 15일부터 동년 6월 15일까지이며,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4.93점으로 중간이상이며, 하위영역에서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정인
식, 감성조절, 감정활용 순으로 나타났고, 비판적 사고성향 3.43점이며, 하위영역에서 지적통합, 개방성, 진실추구 순이며 도
전성이 가장 낮았다. 전공만족도는 3.76점으로 나타나 중간이상이었고,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학업성적, 간호학과 선택 동기,
학교생활어려움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계획 시에는 감성지능
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interventions to improv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To set up the research data,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32 nursing students in 3 nursing colleges
of cities K and B from May 15th, 2014 to June 15th, 2014. SPSS 21.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s of emotional intelligence (4.93), critical thinking (3.43), and major satisfaction (3.76) were above the 
moderate level bu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grades, and motivations for choosing the major
and challenges in college life.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Therefore, when designing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the major satisfaction,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a plan that enables them to develop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it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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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며, 
학업, 진로, 취업문제 등의 고민이 가장 큰 시기이다[1]. 

대학시기 동안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 경우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이 높고, 향후 사회로의 진
로탐색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2-3].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대학에서의 전공을 선택할 때 

충분한 진로상담과 자신의 소질, 적성,흥미를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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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대학 입시성적에 맞추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

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전공을 선택한 경우 학업부적응 및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져[4] 졸업 후의 취업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최근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에서도 자신의 흥미와 적

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 경우는 35%정도이며[6], 
전공심화 과정에 들어간 3.4학년의 경우에도 전공에 대
한 만족도는 43%정도로 보고되고 있다[7]. 간호학과의 
경우 대부분 의료기관으로의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

려한다면 입학 후 간호학과에 적응하고 전공에 대한 만

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

요성이 있다.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

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해 만족한 

정도를 말한다[8]. 간호교육은 간호 대학생이 교육과정
을 수료 후 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서 전문직관을 가지고 

임상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대학시
기에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현장실

습에 대한 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높고,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직업을 찾고 구하는 진로탐색행동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3][9]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최근 감성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 있
어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그 감성을 조절하며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

한다[10].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지지가 
되어야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줄도 알아야 

함으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 대학생들에게 감성지능

은 필요한 기술이며, 감성지능은 학습성취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11].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
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 자기 효능감과 자
아탄력성은 높아지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또한 최근 보건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역할확대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
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다양한 자질을 요구하고 있
다. 비판적 사고성향이란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 하에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 하려는 개

인적인 성향, 습관을 말한다[13].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
족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문제를 직면했을 때 비판적 사

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지며, 비판적 사
고성향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능
동적으로 조절하며,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6].
이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과 관련 있는 

변수로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12],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27]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아 존중감, 취업스트레스의 관계[25] 임상실습 스트레
스 및 임상수행능력[26], 문제해결능력[28]과의 연구 등
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오고 있지만 간호 대학생

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비판적사고성향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론적
인지식과 실습을 병행하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비

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
족도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판
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
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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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research)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 및  K지역 소재 간호대학 
3. 4학년에 재학중인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5월 15일부터 동년 6월 15
일까지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강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 보고형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작성 후 바로 회수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G power program을 사용하여 산출하

였는데 효과 크기는 중간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예측 검정력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 표
본 수는 172명으로 나타나 탈락율을 반영하여 총 270부
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38명을 제외한 
232명(회수율: 86%)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다(승인번호: E-2014038). 자료 수
집을 위해 연구자가 각 대학을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협

조를 요청하고 승낙을 받은 후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연

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에 참여하게 한 후 회

수 하였다.  참여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을 경우 참여
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연구 자료는 무기명으
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2.4 연구도구

1) 감성지능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Wong& Law[10]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WLELS)를 정현우[17]가 번안한 도
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6문항으로 자기감성이해, 타인
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영역은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7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이 높음의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이였으며 정현우[17]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이였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이였다.

2) 비판적 사고성향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가 위해 권인수 

등이 [18]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적통합 6문항, 창의성 4
문항, 도전성 6문항, 개발성 3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
성 4문항, 진실추구3문항, 탐구성 5문항의 Likert 5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이다. 최저 35점에서 최
고 1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
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6이였다. 
역 문항은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3) 전공만족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혜숙[5]이 
작성한 34개 문항의 학과만족도를 이동재[19]가 전공만
족관련 18문항으로 선택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은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
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이동재[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이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2이었다. 

2.4 연구도구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
공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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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2 5.2

Female 220 94.8

Age(yrs)

21 86 37.1
22 80 34.5
23 25 10.8

>24 41 17.7

Religion
Yes 149 64.2
NO 83 35.8

 Grades
(average)

<3.0 15 6.5
3.0-4.0 182 78.4

>4.0 35 15.1

Admission 
motivation

High employment 113 48.7
Attitude& interest 47 20.3

Correspond to score 9 3.9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 53 22.8

Others 10 4.3

Difficulty in 
College life

Relation among Friends 19 8.2
lecture 141 60.8

clinical practice 49 21.1
others 23 9.9

Variables Category N %
presence of a 
nurse among 

family or 
relative

yes 86 37.1

no 146 62.9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
공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32명으로 성별은 여학생이 
94.8%로 가장 많았고, 남학생은 5.2%이다. 연령은 평균 
22세이며 21세가 37.1%로 가장 많았고, 22세 34.5%순
이었다. 종교는 유 64.2%, 무 35.8%이고, 학업성적은 
3.0～3.9 78.4%, 4.0 이상 15.1% 2.0～2.9 6.5%로 순이
었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직고려 48.7%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과 타인권유 22.8%, 적성과 취미 
20.3%, 기타 4.3%, 고교성적 3.9%로 나타났다. 학교생
활어려움은 학과수업 60.8%이 가장 높았고, 임상실습 
21.1%, 기타 9.9%, 학우와의관계 8.2% 순이었다. 가족, 
친척 중 간호사가 있음 37.1%, 없음 62.9%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2)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감정지능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4.93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자기 감성인식 
5.21점으로 가장 높았고, 타인감정인식 5.19점, 감성조
절 2.96점, 감성 활용 2.72점 순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43점 이

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지적통합이 3.62점으로 가장 높
았고, 개방성 3.59점, 진실추구 3.53점, 탐구성 3.52점, 
창의성 3.37점, 객관성 3.36점, 신중성 3.33점 순이었고, 
도전성이 3.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 전공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6점이었

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인식만족이 4.26점으로 가장 높았
고, 일반만족 3.82점, 관계만족 3.26점, 교과만족이 3.14
점 순이었다[Table 2].

Table 2.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n=232) 

Variables Number M±SD
Emotional Intelligence 16 4.93±0.71

Self emotional appraisal 4 5.21±0.84
Others emotional appraisal 4 5.19±0.84
Regulation of Emotion 4 2.72±0.62
Use of emotion 4 2.86±0.54

 Critical Thinking 35 3.43±0.39
Intellectural integrity 6 3.62±0.52
Creativity 4 3.37±0.80
Challenge 6 3.20±0.53
Open-mindness 3 3.59±0.58
Prudence 4 3.33±0.61
Objectivity 4 3.36±0.80
Truth-seeking 3 3.53±0.71
Inquisitiveness 5 3.52±0.55

Major satisfaction 18 3.76±0.56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6 4.26±0.68
General satisfaction 6 3.82±0.63
Curriculum satisfaction 3 3.14±0.80
Relationship satisfaction 3 3.26±0.9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정도는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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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Major satisfaction

M±SD t or F(p) 
Scheffe's M±SD t or F(p)

Scheffe's M±SD t or F(p)
Scheffe's

Gender
Male 5.43±0.78

2.50(.013)
3.37 ±0.51

-0.53(.595)
4.00±0.62

1.53(.126)
Female 4.91±0.70 3.44 ±0.38 3.75±0.55

Age(yrs)

21 4.91±0.68

0.39(.756)

3.47 ±0.40

0.38(.761)

3.79±0.57

0.81(.489)
22 4.97±0.72 3.40 ±0.39 3.79±0.58
23 4.82±0.71 3.44 ±0.37 3.60±0.47

>24 4.98±0.77 3.43 ±0.38 3.7±0.546

Religion
Yes 4.92±0.47

-0.65(.051)
3.31±0.46

-0.37(.173)
3.90±0.40

0.45(.653)
NO 5.06±0.70 3.48±0.40 3.82±0.57

 Grades
(average)

<3.0a 4.64±0.81
4.89(.008)

a<c

3.24 ±0.33
3.81(.023)

a<c

3.64±0.65
0.62(.538)3.0-4.0b 4.90±0.70 3.42 ±0.37 3.76±0.52

>4.0c 5.24±0.62 3.56 ±0.44 3.83±0.69

Admission 
motivation

High employment 4.89±0.69

2.50(0.43)

3.38 ±0.38

2.47(.046)

3.7±0.563

2.89(.023)

Attitude& interest 5.07±0.69 3.58 ±0.36 3.95±0.44
Correspond to score 5.31±0.86 3.42 ±0.43 3.74±0.45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

4.78±0.73 3.40 ±0.43 3.62±0.62

Others 5.30±0.53 3.49 ±0.25 4.02±0.54

Difficulty in College 
life

Relation among 
Friends 5.10±0.62

2.86(.036)

3.49 ±0.43

0.95(.413)

3.87±0.53

2.82(.039)lecture 4.83±0.73 3.40±0.38 3.68±0.57
clinical practice 5.16±0.66 3.50 ±0.44 3.83±0.52

others 4.95±0.66 3.45 ±0.28 4.00±0.51
presence of a nurse 

among family or 
relative

yes 4.91±0.76
-0.39(.693)

3.39±0.39
-1.32(.187)

3.73±0.53
-.0.74(.455)

no 4.95±0.68 3.46±0.39 3.78±0.57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2)

(t=2.50, p=.013), 학업성적(F=4.89, p=.008), 간호학과 
선택 동기(F=2.50, p=.043), 학교생활어려움(F=2.89, 
p=.03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고교 성적에 맞춘 경우
가, 학교생활어려움은 임상실습인 경우가 감성지능정도
가 높았다. 학업성적에 대해 사후분석을 한 결과 4.0이
상인 집단은 2.0～2.9인 집단보다 감성지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정도는 

학업성적(F=3.81, p=.023), 간호학과 선택 동기(F=2.47, 
p=.04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인경우가 비판적 사고성향

이 높았다. 학업성적에 대해 사후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
이 4.0 이상인 집단은  2.0～2.9집단보다 비판적 사고성
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 

선택 동기(F=2.89, p=.023), 학교생활 어려움(F=2.82, 

p=.03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간호
학과 선택 동기와 학교생활어려움이 기타라고 응답한 경

우 전공만족도가 높았다[Table 3].

3.4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와의 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간
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간호 대학생들의 감성지능은 비판적 사고성향(r=.459, 

p<.001)과 전공만족도(r=.511, p<.001)와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또한 순 상관
관계가 있었다(r=.410, p<.001). 즉 간호대학생의 감성지
능 정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수준 

또한 높고,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도 
높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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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r(P)

2
r(P)

3
r(P)

4
r(P)

5
r(P)

6
r(P)

7
r(P)

1. Emotional Intelligence 1

2. Self emotional appraisal .844
(<.001) 1

3. Others emotional appraisal .682
(<.001)

.562
(<.001) 1

4. Regulation of Emotion -.128
(.051)

-.091
(.168)

-.131
(.046) 1

5. Use of emotion .063
(.338)

.060
(.363)

-.018
(.784)

-.009
(.891) 1

6. Critical Thinking .459
(<.001)

.368
(<.001)

.267
(<.001)

-.258
(<.001)

.116
(.077) 1

7. Major satisfaction .511
(<.001)

.441
(<.001)

.354
(<.001)

.001
(.985)

.036
(.584)

.410
(<.001) 1

Table 4. Correlatio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n=232)

4. 논의

본 연구는 3개의 대학에 소속된 간호 대학생을 대상
으로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정도를 살
펴보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봄으로써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을 모

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
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감성지능정도는 평균 4.93점이

며, 하위영역별로 감성인식이 5.21점으로 가장 높았고, 
타인감정인식 5.19점 순이었고, 감성조절 2.96점, 감성 
활용 2.7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
상실습을 한 학기 이상 실시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각각 4.61점[6], 4.76점[20]이었던 결과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임상현장
에서 실습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이론적인 지식만이 아닌 실제 환자와 교류

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자신
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발휘해야하

는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간

호 대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함양되어지는 결

과로 사료된다. 또한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은 선행연구
[6]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순서와 차이를 보였으나 하위
영역 중 감성 활용과 감성조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결

과는 유사하였다. 개인의 감성을 건설적인 활동으로 활
용하는 감성 활용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행동

하는 능력인 감성조절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

정을 통제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요구될 간호 대학생에게는 배양되어야할 필요한 자질로 

사료되며 감성 활용과 감성조절을 향상시킬 방안모색도 

요구되어진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43점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비판적 사
고성향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

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들의 결과 평균 3.53점[12], 3.61점[21], 3.57점
[22], 3.48점[23]과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판
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으로는 지적통합이 3.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방성, 진실추구, 탐구성, 창의성, 
객관성, 신중성, 도전성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간호 대학생은 상황에 적합하도록 총체

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성향인 지적통합과 자신의 

오류가능성과 편견을 인정하는 성향인 개방성은 높은 반

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성향인 신중성과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도전성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간호사로서 활동하게 될 간호 대학생에게
는 다양한 대상자의 호소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능력과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함으로 이러한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6으

로 나타나 중간이상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인식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 교과만족 순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
구를 이용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의 평균이 3.61점[2], 3.61점[3], 3.56점[9], 
3.64점[24]로 나온 결과 보다는 약간 높은 결과이다. 또
한 하위영역에서는 선행연구[1][9][24]에서 인식이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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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만족은 지속적으로 높은 반면, 관계만족에서 상대적
으로 낮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
목할 점은 교과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이론학습과 임상실습을 함

께 병행하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해야하는 학업에 대한 부

담감으로 사료되며, 간호 대학생들의 교과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특성

은 성별, 학업성적, 간호학과 선택 동기, 학교생활의 어
려움 등이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고교 성적에 맞춘 경우에, 학업성적이 4.0이상인 
집단이, 학교생활어려움은 임상실습인 경우가 감성지능
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7][20]들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전공 성적의 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이 3.0 
미만인 학생에 비해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

사하여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
할 것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에서 임상실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난 결과이며, 임상실습은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교류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므로 임상실습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긍정적인 방향

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론지식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학업성적, 간호학과 선택 동
기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4.0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가 2.0.～2.9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

향이 높은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15][25]. 또한 간호
학과 선택 동기가 적성과 취미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판

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26]에서 봉
사와 기타동기를 가지고 간호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의 비

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간호학과에 진학 시 자신의 적성

과 취미를 고려하여 스스로 자신이 전공하게 될 학과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통해 선택한 경우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 할 수 있는 적극성으로 비판적 사고성향도 높은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신이 대학에서 전공하게 될 학

과를 선택하는데 있어 수능점수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

을 선택하기 보다는 고등학교 시기에 직업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적성과 취미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간호학과 선택동기, 학교생활 어
려움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3], 성적
이 높을 경우, 진학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경우 전공만족
도가 높았던 연구결과[9[24]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간호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며,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전
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검증할 필요성

이 있다.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간호 대학생들의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간에는 순 상
관관계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또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정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공만족

도 수준 또한 높고,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전공만
족도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27] 지지하는 것이다.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
향은 임상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의 변

수들을 고려하여 검증하고, 간호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성지
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는 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능 및 비판적 사고성향
이 전공만족도 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활발하지 않

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특성으로 감성지

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전

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감성지능에 영향을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감성지능이 높은 결과들과[7][20]. 
전공만족도가 비판적 사고성향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으

로 나타나는 선행연구[15][25][28]들에서 그 맥락을 같
이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업

에 적응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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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을 고려하여 향상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중재프

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규명함으로써 간호대
학생의 전공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간

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간호 대학생 의 감
성 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증진을 통해 전공만족도 수준
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변수들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입생부터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

려한 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공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간에

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는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

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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